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해준 아내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가장 최석진(가명)님의 이야기 - 

   최석진(가명)님은 어릴 적부터 간질을 앓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유년 시절부터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고 

누구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자주 쓰러지는 자신을 살뜰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해준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을에는 아기도 태어납니다.

 행복이 계속될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세 식구 살아갈 보금자리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걱정!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가정에게는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습니다.

 아내의 환한 미소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가을에 태어날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최성민님의 간절한 소원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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